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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 초원 저리가라, 고사리가 빚어낸 장관

다자우길 ④ 남해바래길

여기에 땀과 눈물로 빚은 절경이 있다. 대관령 배추밭도 아니고, 남도 차밭도 아니다.

고사리밭이다. 고사리 따위가 만들어낸 풍경이 뭐 그리 대단할까 싶으면, 경남 남해로

내려오시라. 그리고 해안 언덕을 따라 한없이 이어진 고사리밭을 걸어보시라. 해종일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초록의 세상에서 우리네 아버지가 흘렸던 땀을 기억하시라. 막 채취를 끝낸

국내 최대 고사리밭의 비경을 공개한다.

바다로 가는 길

중앙일보 입력 2021-07-09 00:03:05

경남 남해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사리밭이 있다. 출입이 제한됐던 고사리밭이 이제 문을 열었다. 고사리 채취가

끝난 7월부터는 마음껏 고사리밭 사이를 걸을 수 있다. 남해바래길 4코스 고사리밭길의 선물 같은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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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우길(다시 걷자 우리 이 길)이 네 번째 걸은 길은 남해바래길이다. 경남 남해군이 2010년

조성한 트레일로, 남해의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구불구불 길이 이어진다. 이름에서 ‘바래’는

남해 사투리다. 어머니가 갯가로 나가 파래·미역·조개 따위를 채취하는 일을 남해에서

‘바래’라 했다. 남해바래길은 바다로 일 나가던 어머니를 기억하는 길이다. 하여

남해바래길은 대부분 바다와 바투 붙어 있다.

남해바래길 완주자들. 6월 22일 남해바래길 완주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남해바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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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바래길은 지난해 11월 기존 코스를 수정하고 연장해 ‘남해바래길 2.0’을 개통했다. 모두

19개 코스(본선 16개, 지선 3개)로, 전체 길이는 231㎞다. 가천다랭이마을, 금산 보리암,

미조항 등 남해의 이름난 관광지를 두루 거친다. 6월 말 현재 남해바래길 2.0 완주자는

115명이다. 개장한 지 8개월 만에 115명이 231㎞ 길을 다 걸었다는 뜻이다.

부산에서 해남까지 남해안을 잇는 남파랑길이 남해바래길과 여러 구간이 겹친다. 남파랑길

90개 코스 중에서 36∼46코스가 남해바래길과 같은 길이다. 남해 해안을 바깥에서 도는

바래길 11개 코스가 고스란히 남파랑길로 지정됐다.

고사리 세상

고사리밭길은 남해바래길 4코스의 다른 이름이다. 지난해 11월 남해바래길 2.0을 완성할 때

새로 조성했다. 전체 길이는 16㎞로, 크고 작은 산을 부지런히 넘어야 한다. 코스 안에 슈퍼나

식당도 없다. 산행 준비하듯이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고사리밭이 들어선 자리는 경남 남해의 창선도 오른쪽 해안 구릉 지대다. 남해 읍내보다 바다

건너 삼천포가 더 가까운 지역이다. 남해도에서 죽방렴으로 유명한 지족해협을 건너면

창선도의 행정구역 창선면이다. 창선면 고사리밭의 면적은 4.3㎢. 여의도 전체 면적이 4.5㎢

이니, 여의도만 한 고사리밭인 셈이다. 고사리밭에 들면 실감할 수 있다. 산이고 언덕이고 죄

고사리밭이다. 고사리 세상이다.

6월 말 고사리밭 풍경. 고사리 채취 막바지, 농부는 좀처럼 굽힌 허리를 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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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고사리밭. 푸른 고사리 사이로 비치는 붉은 흙과 능선 너머로 드러나는 파란

바다가 한껏 채도를 끌어 올린 채 반짝이고 있었다. 이 이국적인 풍경이라니. 스위스 알프스

초원이 떠올랐고, 이탈리아 토스카나 포도밭이 겹쳐졌다. 고사리 따위가 이런 기적 같은

장관을 빚어내다니.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만 봤다.

11분의 1의 농사

고사리밭은 고사리산이기도 했다. 고사리밭길은 여러 개의 고사리산을 오르내리는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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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선도 주민이 고사리 농사를 지은 건 30년 정도다. 태풍 피해를 본 감나무 농가가 대신

고사리를 키운 게 시작이었단다. 지금은 1100여 농가가 고사리를 키운다. 고사리밭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됐었다. 고사리밭 전경이 여태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다.

이른 아침 드론으로 촬영한 고사리밭 전경.

고사리밭은 고사리산이기도 했다. 고사리밭길은 여러 개의 고사리산을 오르내리는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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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 고사리 농가를 찾아가 밭 사이 농로를 걸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조건이 따랐다. 고사리를 채취하는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관광문화재단이 지정한 인솔자와 함께 소수 인원만 고사리밭에 들어갈 수 있다. 7월부터

제한이 풀렸다. 한 번 채취가 끝난 고사리가 벌써 무릎까지 올라왔다. 다음 달이면 허리까지

올라온단다.

창선농협 김상찬 상무에 따르면 창선면의 연 고사리 생산량은 150톤이다. 창선면이 전국

고사리 생산량의 약 30%를 담당한다. 이때 기준은 밭에서 꺾은 고사리가 아니다. 밥상에

오르는 마른 고사리가 기준이다. 생(生)고사리 11㎏을 꺾어야 건고사리 1㎏이 나온다. 흙에

기대 사는 일이 늘 이렇다. 인간이 빚은 풍경이 천혜의 자연보다 더 눈에 밟히는 까닭이다.

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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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바래길 4코스 고사리밭길은 16㎞ 길이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은 6시간 정도 걸린다고

소개한다. 난이도가 별 5개 기준별 4개로 매우 높은 편이다. 남해바래길은 전용 앱이 있다. 앱을

작동하면, 코스 정보부터 안내 전화번호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 길 잃을 염려가 없다. 남해바래길 전 코스를 완주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동대만

간이역을 지나 고사리밭으로 들어가면 종점 적량마을까지 식당은커녕 가게도 없다. 물을 넉넉히

챙겨야 한다.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 055-863-8778.

남해=글·사진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남해바래길


